
 

 

제45권 제26호    2025년 5월 11일 

2 7 0 1  W . 2 3 7 t h  S t .  T o r r a n c e ,  C A  9 0 5 0 5 

www.103s kcc .o rg    103sk ccusa@gma i l . 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 무 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벌써 여러 해 전이었다. 성작을 한번 만난 일이 있다. 

성작을 보기야 많이 보았지만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보

이론 대수도원에서 제구를 맡아보는 친절한 수사 한 분

이 제의실 보물을 내보여주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 성작은 널찍한 발을 딛고 서 있었다. 날씬한 대는 곧

장 힘차게 솟아오르면서 떠받치는 힘이 눈에 보이듯 하

였다. 더 올라가서 또렷한 손잡이 마디가 있었고, 다 올

라가서 작은 테가 그 힘을 마무리해 모으는 데에서는 맵

시있는 잎이 손바닥처럼 고르게 피어 있고 그 가운데에 

성작의 핵심인 잔이 들어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얼마나 그 거룩한 신비를 느꼈던가.  

  든든하고 깊은 바탕에서부터 힘을 한데 모아 솟아오른 

대에서 한 송이 꽃같이 피어나 받아들이면서 간직하는 

모습이었다.  

  오, 조촐하고 거룩한 신비여, 금빛 못에 신성한 방울방

울을 받아 순전한 불이며 순전한 사랑인 저 풍요하고 감

미로운 피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고이 담은 그릇이여. 

이렇게 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니 생각이라기보다 

느끼고 보고 있었다.  

  여기 이것이 우주 자체가 아닌가 하고.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뜻밖에 없는 창조가 여기 있지 않은가 하고. 

살아 있는 인간, 그의 넋과 몸, 맥박치는 심장이 모두 여

기 있지 않은가 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한 말씀대

로 나의 인간성의 가장 깊은 본질은 내가 “하느님을 손

에 쥘 수 있는” 데 있지 않은가 하고. 

성   작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시편 100, 1-2. 3. 5)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 

    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flock. 

                                                     (Psalm 100:1-2, 3, 5) 

○ Sing joyfully to the LORD, all you lands;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ong. ◎ 

○ Know that the LORD is God; he made us, his we are;  

    his people, the flock he tends. ◎ 

○ The LORD is good: his kindness endures forever, and 

    his faithfulness, to all generations.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입당 : 129       파견 : 130 (다해) 부활 제4주일 



 

본당 소식 

 ▶ 안나회 모임 

   일시 : 5월 11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5월 영화관람 

   5월 영화관람행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옆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일시 : 5월 30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미디어실(강당) 

   영화 : 두 교황(The Two Pope) 

   신청마감 : 5월 25일(주일) 

   문의 : 이태환 이냐시오 ☎ 971-325-7517 

 

 ▶ 백삼위 예술작품 전시회 

   본당의 날(6월 8일)을 맞이하여 신자들의 예술작품(서예,  

   그림 등)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작품전시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옆 테이블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의 작품들도 환영합니다.  

   신청마감 : 6월 1일(주일) 

   제출일자 : 6월 7일(토), 오전 10시 

   제출장소 : 강당 

   전시기간 : 6월 8일(주일) - 22일(주일) 

   Reception : 6월 8일(주일) 오후 1시 - 3시, 강당 

   문의 : 이명렬 라파엘 ☎ 310-749-0278 

 

 

  

 

 

우리들의 정성 

▶ 45주년 본당의 날 행사 

   백삼위 한인성당은 현재 토랜스로 이전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화 속에서 기쁨과 도전, 갈등과 

   치유를 경험하며 단단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사제, 수도자, 그리고 신자 모두의 헌신 

   과 노력이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당의 날’을 계기로 우리 본당은 진정한 성령 공동체 

   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6월 8일 성령강림대축일을 ‘본당의 날’로 새롭게 지정 

   하여,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일시 : 6월 8일(성령강림대축일), 오후 12시 - 4시 

   장소 : 친교장 

 

▶ 25-26학년도 한국학교 등록 개시 

   1) 개학일 : 8월 23일(토) 오후 2시 - 5시  

   2) 한국학교 교사모집 

   문의 : 교장 이유정 마르타 ☎ 310-722-0175 

            103skccks@gmail.com  

 

▶ 제34차 성령 세미나  

   1) 일시 : 6월 20일(금) 오후 5시 - 22일(주일) 오후 3시 

   2) 장소 : 테메큘라 꽃동네 피정센터  

   3) 강사 : 김대선 바오로 신부, 배한욱 요한세례자 신부 

   4) 참가비 : $ 300 

   5) 주관 :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 

   문의 : 성령기도회장 이인석 비오 ☎ 213-258-8665 

 

   

 

           

교  무  금  $  14,535.00  

주일헌금  $    2,721.00  

감사헌금  $    1,813.08  

합      계  $  19,069.08  

강인모 고천용 구명선 구자운 권오상 금동군 김관기 김광자 

김교복 김금자 김병록 김병학 김상규 김성헌 김여순 김영재 

김옥자 김옥희 김   욱 김윤진 김재동 김종렬 김현숙 

남성철 남혜원 문성길 박광자 박숙희 박순진 박완철 박운모 

박의혜 박정자 박정희 박준범 방정복 배난군 백필녀 변복순 

서용숙 신동윤 신성주 오세원 오영섭 위진록 유경자 유기성 

윤희동 이계옥 이근태 이민상 이병우 이상청 이영석 이인석 

이정미 이정훈 이행자 임연조 장가강 장선희 장영우 

정기은 정명모 정종미 조소영 조영우 조화숙 최민아 최성자 

최영순 한영분 한창주 현석주 황영선 이상청 익   명 


